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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학부모 학교참여(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2015년에 수행된 학

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데이터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전국 초, 중,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1,500명으로 이 중 어머니 응답이 89.2%였다. SPSS 20.0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에 대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도구의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AMOS 20.0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

은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기부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부모의 교육기부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효능감은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했다. 이는 부모-학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부모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결과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원활

한 소통이 자녀의 발달과 부모 자신의 역할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학부모-학교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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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생활의 중심으

로, 아동이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성을 확립

하고, 이후 성인기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식

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Simons-Morton, Crump, Haynie, & Saylor, 1999). 

특히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은 하루 중 많은 시

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이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염정원, 조한익, 2016). 학교생활적

응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

을 보이기 때문에(김영숙, 조한익, 2015; 백승

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염정원, 조한익, 

2016),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이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누적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

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심을 갖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게 연구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애정적이고 민

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고 보고된다

(신윤자, 2005; 조은정, 2012; 하명선, 이순복, 

2009;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에

서 재인용). 또한,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한 관

심을 보이고 아동의 생활을 감독할 때 학교생

활적응이 높다(이경님, 2008;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이처럼 학교와 독립된 영역으로서 가족 경

계 안의 부모 관련 요인은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학교와 상호작

용하는 부모, 즉 학부모 요인이 아동의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보고된다.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발

달에 있어서 이들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영향 

뿐 아니라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역시 중

요하며, 이는 중간체계(mesosystem)라 불린다

(Bronfenbrenner, 2005). 아동의 학교생활과 가정

생활은 아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미시체계

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참여와 가정에

서의 학업 지원은 이러한 두 미시체계를 연결

하는 대표적인 중간체계라고 볼 수 있다. 중

간체계로서 학부모 학교참여 및 가정 내 학업

지원은 선행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Gershoff & Aber, 2006).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

로서 제반 학교교육 및 학교운영에 대해 학교

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인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

는 것’으로(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2) 그 

유형은 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 학부모 

교육으로 구분된다. 이 때 학부모교육은 ‘자녀

양육과 학습지도를 위하여 학부모의 양육기술

과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대

상 교육 및 강연’으로(이강이 등, 2012) 학교로

부터 학부모에게 일방향적으로 제공되는 성격

이 강하다. 반면 교육기부는 ‘학교교육 및 학

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학부모-학교 소통은 ‘학교교

육, 학교운영, 자녀의 학교생활 등 다양한 정

보 및 요구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교 간에 이

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이강이 등, 2012) 보다 

자발적인 학부모의 참여와 학부모-학교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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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이에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학부모-학교 중간체계를 

주 관심사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간 양방향적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교육

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아

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고

하였다. 부모와의 대화, 학부모-교사 협의회 

참여,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구체화되는 

부모의 학교 관여는 고등학생 자녀의 문제행

동을 줄이는 데 일관된 효과를 보인다(김두환, 

김지혜, 2011).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교참여는 청소년 자신의 학교참여를 예측하

며, 이들의 학교에서의 수행과 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Connell, Spencer, & Aber, 1994). 

초등학교에서 부모의 학교참여는 아동의 적응 

중 특히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부모의 학교운영회의 

참여, 봉사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읽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선아, 2011)

한편, 학부모 학교참여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

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강력

한 요인임을 감안하면(Bronstein et al., 1996; 

Chen, Chang, He, & Liu, 2005; Pettit, Bates, & 

Dodge, 1997)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아동의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부모 학교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

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특

히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Parental 

efficacy)간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하였다(이진

화, 임원신, 김경은, 2010; Grolnick, Benjet, 

Kurowski, & Apostoleris 1997; Pelletier & Brent, 

2002; Sheldon, 2002; Shumow & Lomax, 2002; 

Waanders, Mendez, & Downer, 2007). 부모효능

감은 양육의 인지적 측면 가운데 하나로, 자

신이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Coleman & Karraker, 2000). 효능감의 원천은 

과거 유사한 영역에서의 성취경험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에(Hohman, 2014), 

부모효능감은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적인 경험, 또는 관찰을 통한 간접적인 

부모역할 경험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 역시 다수인데, 예를 

들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상호작용을 경험하

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높은 양

육효능감을 나타낸다(Cheung, Lam, & Ngai, 

2008). 결혼이민자의 어머니의 학교참여 경험

은 성공적 양육 경험을 축적시켜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을 높였으며(장덕희, 장재원, 염동문, 

2015),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버

지의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도금혜, 2008; 이현아,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로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 경험으로 축적

되어 결과적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녀교육이 부모 

역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에서는, 자녀

의 교육지원을 위해 학부모로서 학교에 참여

하는 경험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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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강조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학교참여 경험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부모효능감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직․간접적으로 예측하는 선행요인이기도 하

다. 부모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정서능력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김경은, 2011) Jones

와 Prinz는 부모효능감 관련 연구를 리뷰하면

서,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에서의 수행

(school performance)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요

인이라고 제시하였다(Jones & Prinz, 2005). 특히 

학업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부모효능감의 영향

력이 두드러지는데, 높은 부모효능감은 학업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Ardelt & Eccles, 2001;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Bogenschneider, 1997), 

부모의 관여 및 감독을 매개하여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oover-Dempsey et 

al., 2001; Shumow & Lomax, 2002). 부모효능

감은 학업 성취 뿐 아니라 전반적 학교생활

과도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효능감

은 부모의 긍정적 통제를 매개하여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품행 문제를 감소시킨다(Dumka, 

Gonzales, Wheeler, & Millsap, 2010). 동일한 맥

락의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지훈, 박옥임, 김진희, 박준섭, 2013).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학부모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및 부모 자신의 부모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때 부모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

하는 선행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부모효능감이 학부모 학교참여와 아

동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 효과를 포함한 구조적 관계를 검

증해보고자 한다.

학부모 학교참여를 탐색한 대다수 선행연구

에서는 학교 참여 빈도나 참여율 등 양적 변

수를 활용하였다(이현아, 2012; 이현아, 진미정, 

2012; 최인숙, 이강이, 2013). 연구 결과, 학부

모의 학교 참여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인 소득 수준, 맞벌이 유무, 교육수준(이현아, 

진미정, 2012; 최인숙, 이강이, 2013)와 학교만

족도(최인숙, 이강이, 2013)에 따라 그 빈도와 

종류에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기부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

나 자주 학교에 참여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변수는, 

주관적으로 경험된 학부모 학교참여에 접근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동일한 빈도

로 교육기부나 담임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더

라도, 주관적으로 경험한 기여도나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부모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서 

학부모 학교참여는 부모의 역할수행 경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학부모 학교참

여는 학부모의 주관적 경험으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경험한 학교참여 빈도

뿐 아니라 기여도와 만족도를 고려하여 주관

적 학교참여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기부는 안전 및 생활지도, 모

니터링, 취약계층 지원, 학교운영 및 행사 지

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각종 교육활동 지

원, 학생 상담 등 자녀 교육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서의 모든 제반 활동을 포괄한다. 이 

때 교육기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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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부 완전매개모형

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

부모효능감
자녀

학교생활적응

2) 학부모-학교 소통 완전매개모형

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

부모효능감
자녀

학교생활적응

3) 완전매개모형

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

부모효능감
자녀

학교생활적응

그림 2. 경쟁모형

가 보고한 참여 빈도와 함께 주관적으로 생각

하는 학교에의 기여도를 활용한다. 한편 학부

모-학교 소통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유인물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교육정보 및 담임교사와

의 상담을 포함한다. 이 때 유인물 등을 통한 

교육정보 제공과 담임교사 상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시를 정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빈도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주관적 

경험의 개인차를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 예

컨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학기에 한 번,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무

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거나 적게 담임

교사와의 상담을 경험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부와는 달리, 학부모

-학교 소통은 소통에 대한 만족도를 토대로 

학부모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

한다. 이 때 학부모 학교참여는 학부모와 학

교 간 양방향적 상호작용이자, 학부모의 주관

적 역할 수행 경험이다. 이에 양방향적 상호

작용을 담보하는 학교참여 유형인 교육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을 주된 관심사로 하며, 

측정에서는 학부모의 주관적인 기여도와 만족

도를 반영한다. 최종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이 때, 교육기부 및 학부

모-학교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제시된다. 연구문

제는 아래와 같다.

1. 학부모 학교참여(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는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학부모 학교참여(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부모효능감이 매개하는가?

교육기부

학부모-학교

소통

부모효능감
자녀

학교생활적응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144  인간발달연구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에서 실시한 ‘2015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

교참여 실태조사’ 데이터의 일부를 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 1,500명이다. 이 때 지역별, 학교급별 

모집단 비례배분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

사방법은 면접원에 의한 1:1 구조화된 질문지

로 이루어졌으며 총 7주간에 걸쳐 조사가 이

루어졌다.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학교

급이 초등학교 44.8%, 중학교가 27.3%, 고등학

교가 27.9%이며 어머니 응답이 89.2%, 아버지 

응답이 10.8%를 차지하였다. 응답한 부모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31.6%, 40대 이상이 

68.4%였으며 지역규모는 대도시가 42.9%, 중

소도시가 41.9%, 읍면지역이 15.2%를 차지하

였다.

2. 측정도구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

반적 자녀의 학교생활,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

의 관계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잘 지내고 있다(1점)’부터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3문항(문항 

예: 자녀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으로 측정하

였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이 우수하다고 인지함을 의미한

다.

교육기부

학부모의 교육기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부

모의 교육기부 횟수와 주관적 기여도를 측정

하였다. 학부모의 교육기부 횟수는 교내외 안

전 및 생활지도, 모니터링, 학교 운영 및 행사

지원 등의 교내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의 7

가지 유형에 대해 ‘전혀없음(1점)’부터 ‘한 달에 

1-2회 이상’(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7∼26을 가진다. 교육

기부 주관적 기여도는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와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질문

하여 총 2개의 문항으로 ‘매우 많이 도움이 되

었다(1점)’부터 ‘해당사항 없음(5점)’의 범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4~8을 가

진다. 이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

적으로 교육기부 학교참여를 통한 학교에 대

한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학교 소통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의 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하위 요인을 구성하였다. 학

교와의 소통은 크게 상담(대면, 비대면)과 학

교로 제공받는 정보로 보고, 이에 대한 학부

모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은 2문항(예: 

학교의 선생님과 했던 면대면 상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

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

지 않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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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와

의 소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

다.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lbaud- 

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척도를 수정 및 

번안하였고, 이에 한국적 맥락인 부모자녀교

육신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미옥(2003)의 척

도 중 ‘심리적 지원을 통한 교육지원활동’ 영

역 중 ‘부모-자녀 동일시’ 유형 문항과 한국교

육종단자료 4차년도 척도 중 ‘부모의 사회인식 

영역’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

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문항 예: 나는 부모

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교육을 위

해서는 부모가 고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코딩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5이다.

3.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AMOS 

20.0을 사용하였다. 이 때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적

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효능감의 경우 

연구자가 이질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2가지 유형의 부모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쟁 모형이 

대두된다. 그림 2는 교육기부가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직접 경로가 삭제된 ‘교육기부 완

전매개모형’, 학부모-학교 소통의 직접경로가 

삭제된 ‘학부모-학교 소통 완전매개모형’, 그리

고 두 가지 직접 경로가 모두 삭제된 ‘완전매

개모형’을 차례대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먼저 모형 비교를 통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은 뒤, 해당 모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의 각각

의 측정변인들 간의 다변인정규분포의 가정

이 충족됨에 따라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부모역할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

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

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육기부 횟수(r = 

.09, p < .001)와 주관적 교육기부 기여도(r = 

.19, p < .001)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기부와 관련된 하위 요인(교육기부횟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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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CFI TLI RMSEA △χ2 △df

연구모형 61.168 21 .981 .958 .036

경쟁모형1 62.819 22 .980 .960 .035 1.651 1

경쟁모형2 72.160 22 .976 .950 .039 10.992 1

경쟁모형3 107.946 23 .959 ,920 .050 46.778 2

표 2. 연구모형 검증결과                                 

1 2 3 4 5 6 7 8

1 1

2  .25*** 1

3 .03 .23*** 1

4  .13*** .25*** .35*** 1

5  .09*** .19*** .17*** 21*** 1

6  .15*** .20*** .14*** .21*** .24*** 1

7  .16*** .15** .13** .20*** .20*** .60*** 1

8  .07** .17** .13** .13*** .15*** .55*** .52*** 1

M 8.38 6.07 5.98 5.63 66.84 3.95 3.84 3.91

SD 2.05 0.6 0.52 0.77 7.19 0.53 0.59 0.62

주. 1=교육기부횟수, 2=교육기부기여도, 3=상담만족도, 4=교육정보만족도, 5=부모효능감, 6=자녀의 학

교생활 7=교사와의 관계, 8=친구와의 관계
*p < .05. **p < .01. ***p < .001.

표 1. 변수 간 상관관계                                                               (N = 1,500)

기부기여도) 모두는 자녀의 학교생활(r = .15, 

r = .20, p < .001), 교사와의 관계(r = .16, p 

< .001, r = .15, p < .01), 또래와의 관계(r = 

.07, r = .17, p < .01)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학교 

소통의 하위 요인인 상담만족도(r = .17, p < 

.001),와 교육정보만족도(r = .21, p < .001)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지고, 더불어 자

녀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r 

= .14, p < .001, r = .21, p < .001), 교사와의 

관계(r = .13, p < .01, r = .20, p < .001), 또

래와의 관계(r = .13, p < .01, r = .13, p < 

.001)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검증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부모-학교 소통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모두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

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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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S.E C.R
표준화계수(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교육기부 → 부모효능감 0.70 2.00 0.24* 0.24*

학부모-학교 소통 → 부모효능감 0.73 2.28 0.23* 0.23*

부모 효능감 →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0.00 3.28 0.18** 0.18**

교육기부 →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0.05 4.84 0.41*** 0.04*** 0.45***

학부모-학교소통 →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0.05 4.84 0.04*** 0.04***

*p < .05. **p < .01. ***p < .001.

표 3. 주요변수들의 직・간접 효과 분석

그림 3. 주요변수들의 경로계수

주. 괄호 안은 표준화경로계수

변인 sobel-test (Z)

교육기부 → 부모효능감 → 학교생활적응 1.66*

학부모-학교소통 → 부모효능감 → 학교생활적응 1.85*

*p < .05.

표 4. 매개효과 검증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1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즉, 부모효능감은 학부모의 교육기부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함과 동

시에 학교와의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학부모의 교육기부

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연구에 가장 적합함을 의미한

다.

3.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직․간접효

과 분석

앞서 검증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변인들 

간 경로계수를 알아보고, 통계적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최종 채택된 연구모형을 기반

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

이 각각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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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 주요변수들의 직․간접효과를 분

석한 결과, 학부모의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소

통은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5). 또한 부모

효능감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β = .18, p < .01). 부모효능감은 학

부모의 교육기부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관계

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β = .04, 

p < .05), 학교와의 소통에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4, p < .001).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s z = 1.66*, 1.8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중간체계로서 

부모-학교 간 상호작용 중 학부모의 학교참여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가 아동

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효능감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 보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

은,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

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스스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

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참여와 높은 부모

효능감 간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결

과(Grolnick et al., 1997)와 일치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부모 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의 

현실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즉, 자녀의 

교육 지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부모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의 소통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

보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는 바,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 어떤 활동이 진행되고 있

는지, 자녀의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부모의 교육기부는 자녀의 학교생

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부모

의 교육기부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학

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김두환, 김지혜, 2011)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기존 연구에서 학교에 대한 부모의 

관여(involovement)는 학교 행사에 직접 참여

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의 학업 수행을 가정

에서 지도하는 것을 포함하였으나(Gershoff & 

Aber, 2006),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부가 가정에

서의 학업 관여를 제외하고 교내외 안전 및 

생활지도, 모니터링, 교내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학교 내 직․간접적 학교참여 활

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관련 활동 

외에 다양한 유형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효능감은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한다. 이는 부모-학교 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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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 상호작용이 부모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효능감 및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두환, 김지혜, 2011; 

Jackson, Choi & Bentler, 2009; Shumow & Lomax, 

2002)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가 학교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인적, 물적 요소를 포함한 관

계적 자원을 통해 양육을 지원받고 이는 곧 

성공적인 양육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모

효능감 또한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사회자본 측면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대입

해본 당초 연구가설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구체적인 매커니즘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학부모의 교육

기부 및 학교와의 소통이 자녀의 학교생활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부모 자신의 효능

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까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처

럼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부모

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학부모의 교육기부와 학부모-학교 간 소통을 

함양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계청

(2014)의 부모의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조사에 

따르면 학교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는 부모의 

비율이 취업 여부에 따라 현격히 다르게 나타

났다. 비취업부모(10.0%)는 취업부모(3.5%)에 

비해 학교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는 비율이 3

배 가량 높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취업부모 

내에서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학교참여 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이현아, 진미정, 2012).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취업부모의 학교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학업 관리

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빈도

와 기여도만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함으로써 

학부모의 직접적인 학교 참여의 영향력을 포

착하였다. 학부모의 학교현장에 대한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는 학부모의 공교육 참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많은 선

행연구에서는 부모 요인을 고려할 때 부모-자

녀 관계에 집중하여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

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모자원의 영향을 연

구하였다(강유진, 문재우, 2005; 이정은, 조미

형,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

계라는 미시체계를 벗어나 중간체계로서 부모

-학교 관계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자녀의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의 영

역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구

조모형을 검증한 것으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교

육기부와 학교와의 소통, 부모 효능감,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역방향 또는 양방향

의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학교급 간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본 연



150  인간발달연구

구의 목적은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부모의 심

리적 변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

문에 학교급간 차이를 밝히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검증된 바,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급을 세분하여 학부모-

자녀-학교 간 상호작용 및 역동을 살펴볼 것

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학교와 학부모의 상호작용에 주목

하여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소통을 분석대상으

로 삼았다. 기존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형에는 

학부모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학교참

여 유형에 따른 부모효능감 및 자녀의 학교생

활과의 관련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부모의 적

극적인 교육기부와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이 

자녀의 발달과 부모 자신의 역할 만족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학부모-

학교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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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Kim, Seri       Lee, Suhyun       Koo, Yejin       Lee, Kangyi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parent’s educational 

contribution, parent-school communication) on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fficacy. We utilized data from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arental school involvement 

and children education as conducted by a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5. Participants were 1,500 parents (89.2% mothers) whose children atten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nationwide. Using the SPSS 20.0 package, descriptive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n we verified the hypothesized researc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AMOS 20.0. Parameters and path coefficients were estim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e direct effect of the parent’s educational contribution and parent-school communications on 

parental efficacy and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oreover,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contributions and the level of parent-school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the adjustment to school by their childr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policymaking 

efforts which aim to encourage greater parental school involvement.

Keywords: parental school involvement, parent’s educational contribution, parent-school communication, school adjustment, 

parental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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